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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소개

참여국가

조사개요

1. 자유(freedom)의 확장과 도전

2.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자유 확장

1) 종교의 자유
- 종교선택과 신앙생활, 자유롭다 80%

- 인도 74% 파키스탄 77%로 가장 낮아

2) 결혼의 자유
- 결혼 상대자의 선택 및 결혼생활에 대해 자유롭다 86%

- 파키스탄 58% 인도 62%에 그쳐

3. 정치적 자유의 실현 : 국가별 편차

1) 금기된 이슈가 존재하는가?
- 어떤 이슈든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할 수 있다 75%

- 한국, 이슈 제약 있다 40% 

2) 정부 감시로부터의 자유
- 정부 감시로부터의 자유 60%, 중국 76%, 미국 45%... 한국은 57%

3) 언론의 자유
- 높아진 언론 자유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려 

- 한국 국민, 한국 언론 자유롭지 않다 69%로 1위

4. 인터넷과 자유의 실현

1) 인터넷의 자유
-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17개국 평균 67%

- 중국 51%로 가장 부정적

- 한국 동의비율은 65% 미국 동의비율은 72%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다, 17개국 평균 40%

- 중국 역시 동의하지 않는 비율 더 높아

- 한국 동의하지 않는 비율 72%로 불안감 밝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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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Global Poll 17개국 조사 

17개국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

프로젝트 소개

Global Poll은 BBC 월드서비스(BBC World Service)가 주관하고 국제조사기관 전문기관인 글로브스캔

(GlobeScan)이 조사 참여국들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국제 여론조사이

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여 2005년 조사부터 Global Poll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4월 5일 인터넷, 언

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17개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국가

(가나다 순) 나이지리아ㆍ독일ㆍ러시아ㆍ멕시코ㆍ미국ㆍ스페인ㆍ영국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중국ㆍ캐나

다ㆍ케냐ㆍ파키스탄ㆍ페루ㆍ프랑스ㆍ한국ㆍ호주 (이상 총 17개국)1)

1) 이 중 G20 회원국은 11개국(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이고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8개국(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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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국 조사개요

- 전체 표본 수 : 17,589명 

- 조 사  기 간 :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2월 27일 사이

- 조 사  방 법 : 전화조사 또는 면접조사로 진행

- 표 집  오 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9%~±4.9%

- 조 사  범 위 : (주요도시) 중국ㆍ인도네시아ㆍ케냐

(전국) 나이지리아ㆍ독일ㆍ러시아ㆍ멕시코ㆍ미국ㆍ스페인ㆍ영국ㆍ인도ㆍ캐나다ㆍ

파키스탄ㆍ페루ㆍ프랑스ㆍ한국ㆍ호주

한국 조사개요

- 모   집   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 전체 표본 수 : 1,000명 (문항 수가 많아 두 그룹으로 나눠 각 500명씩 조사)

- 표 본  추 출 : 2014년 1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추출 

- 표 집  오 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 

- 조 사  방 법 : 유선전화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 조 사  기 간 : 2014년 2월 7일~11일

- 응   답   율 : 16.2%

- 실 사  기 관 : (주)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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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freedom)의 확장과 도전

민주주의의 확산, 정보기술의 발전, 세계화로 대표되는 전세계적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진

전, 시장의 확대를 예고했다. 실제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1992년 <역사의 종말>을 통해 자유민주

주의의 승리와 시장에 의한 국가의 대체를 선언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후쿠야마 스스로 자신의 이론을 여러 번 교정하며 강한 국가의 도래를 예

고했다. 2011년 뉴욕타임스 역시 “후쿠야마의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1998년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아마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인 '자유로서의 발전'에

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확장이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류의 자

유 확장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BBC 월드서비스와 글로브스캔이 주관하고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의 연구파트너로 참여한 <2014 

Global Poll> 프로젝트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세계 주요 17개국 국민의 인

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개인적, 사회적 차원(결혼 및 종교선택의 자유)에서는 자유의 

확장을 실감할 정도로 큰 진전이 있었던 반면 정치적 자유의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개진에서는 자유의 확장을 체감하고 있지

만, 정부에 의한 감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특히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는 인식이 선진 민

주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자유 확장에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비해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

이 확인되었다.  

[그림1] 자유의 각 차원별 17개국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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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자유 확장

17개국 국민들은 개인의 생활 영역에 있어 대부분 자유롭다(완전히 자유롭다+대체로 자유롭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교선택 및 신앙생활의 자유, 결혼상대자의 선택과 결혼생활의 자

율성에 대해 평균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의 일부 단일 종

교 국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조차 자유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 종교의 자유

- 종교선택과 신앙생활 자유롭다 80%

- 인도 74% 파키스탄 77%로 가장 낮아

§ 종교선택 및 신앙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는 17개국 대부분 80% 이상의 비율로 자유롭다고 답했다. 가

장 높은 비율로 자유롭다고 응답한 국가는 호주(95%)이며 스페인, 독일, 한국, 미국ㆍ페루ㆍ케냐 그

리고 캐나다 순으로 90% 이상의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 전체 국민의 97%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과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의 경우 각각 

77%와 74%의 비율로 종교의 선택이 자유롭다고 답했다. 그러나 나머지 15개국 모두에서의 응답비

율들이 80%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종교적인 자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는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에서는 파키스

탄이 21%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프랑스, 나이지리아, 중국, 멕시코 순이었다.

2) 결혼의 자유

- 결혼 상대자의 선택 및 결혼생활에 대해, 자유롭다 86%

- 파키스탄 58% 인도 62%에 그쳐

§ 결혼 상대자의 선택 및 결혼생활에 대한 자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영국, 캐나다, 스페인 그리고 프

랑스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독일과 한국 역시 각각 91%와 90%의 응답비율을 나타냄으

로써 조사에 참여한 17개국 가운데 결혼의 자유가 국민 인식차원에서 높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종교의 자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2%와 

58%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20% 포인트 이상의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파키스

탄의 경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함으로써 17개 조사 참여국 전체평균 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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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인도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5%)과 인도네시아(1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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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종교 및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평가 : 17개국 조사결과(%)

2. 정치적 자유의 실현 : 국가별 편차

17개국 조사결과를 보면 개인 생활 차원에서 자유 확장이 세계적 수준에서 확인되는 보편화 현상

인 것과 달리 정치적 영역에서는 자유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각 국가별 편차도 두

드러졌다. 

1) 금기된 이슈가 존재하는가? 

- 어떤 이슈든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할 수 있다 75%

- 한국, 이슈 제약 있다 40% 

§ 우선, 사회적, 정치적으로 금기화된 이슈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 어떤 이슈든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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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이 전체 75%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유롭게 토

론할 수 없는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

이기는 하지만, 개인생활 영역에 대한 평가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국가도 적지 않았다. 

  

§ 조사 참여 17개국 가운데 15개국에서 60% 이상이 자유롭다고 답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낸 국가는 호주였다. 호주는 87% 비율의 국민이 자유롭다고 답하였으며 캐나다(85%), 페루ㆍ독일

(84%)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 그러나 멕시코, 러시아, 케냐, 프랑스, 한국, 나이지리아는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인 

75%를 훨씬 밑돌고 있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한국은 각각 42%와 40%의 비율로 자유롭지 못하다

고 답함으로써 조사 참여 17개국 중에서 이슈 선정 및 토론에 대한 제약을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2) 정부 감시로부터의 자유

- 정부 감시로부터의 자유 60%, 중국 76%, 미국 45%... 한국은 57%

§ 공개적 토론 시 이슈 제약보다 정부의 감시 감독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

부의 감독과 감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완전히 자유롭다+대체로 자유롭다)이 

조사 참여 17개국 평균 60%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항목들에서의 조사결과들이 

70%대에서 80%대에 이른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로써 이번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국가는 흥미롭게도 중국이었다. 중국 국민들 

가운데 정부감시로부터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은 76%였다. 다음은 호주(72%), 인도네시아(69%), 러시

아(61%) 순이었다. 반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은 중국과 정반대로 54%의 비율이 정

부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하였으며, 독일 역시 51% 비율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한국 국민들 역시 정부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39%로 조사됨으로써 전체평균 

36%를 상회하고 있었다. 

§ 서구 민주주의 국가(미국 45%, 독일 48%, 프랑스 54%)들보다 언론 통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구 공산권 국가 및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오히려 정부 감시로부터 자

유롭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은 특이하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평가 기준이 상대

적으로 엄격한 반면, 후발 국가들에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측면에 주목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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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선정의 자유       정부 감시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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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이슈 선정 및 정부감시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평가: 17개국 조사결과(%)

 

3) 언론의 자유

- 높아진 언론 자유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려 

- 한국 국민, 한국 언론 자유롭지 않다 69%로 1위

§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응답이 많았다. 다만, 개인생활상의 자유, 이슈 제약, 정부 감시 

이슈 등 다른 질문들이 4점 척도로 측정된 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조사는 중간척도인 “보통이다”
를 포함한 5점 척도로 측정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17개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언론과 미디어

가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뉴스든 정확하고 진실하게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40%였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27%였다. 

§ 17개국 가운데 언론이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 국

민은 73%의 비율로 언론이 자유롭다고 응답했으며 페루 국민이 51%의 비율로 자유롭다고 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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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인도네시아의 뒤를 이었다.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다른 15개국에서 언론이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

율은 모두 50% 미만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 인도, 캐나다, 중국, 영

국 국민들은 언론이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이 40%대로 조사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 반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가장 우려가 높은 국가는 한국이었다. 한국 국민들 가운데 자유롭지 못

하다고 답한 비율은 69%로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 14%를 55% 포인트의 비율로 압도하고 있었다. 

한국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언론

의 자유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던 스페인의 46%나 프랑스의 40%와 비교해서

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보기관의 개입 및 언

론통제 논란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4] 언론의 자유 평가 : 17개국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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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조사에 참여한 17개국 가운데 8개국은 2007년 조사에서도 참여를 하였다. 이들 8개국의 올해 

조사결과와 2007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이 30% 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냐에서의 응답비율은 37% 포인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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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졌고 인도에서의 응답비율은 23% 포인트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응답비율은 20% 포인트 낮아졌

다. 영국과 미국 역시 11% 포인트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발전했다고 여겨지는 국가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 역시 8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증가비율을 나

타낸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2007년 조사에서 응답비율이 8%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조사에서 

26%로 18%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케냐는 17%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영국은 10% 포인트가 증가하였

다. 

§ 이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실제 언론에 대한 제약이 커

진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각국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

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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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2007년-2014년 언론의 자유에 대한 8개국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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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과 자유의 실현

인터넷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 응한 17개국 국민들의 여론이다. 

1) 인터넷의 자유

-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17개국 평균 67%

- 중국 51%로 가장 부정적

- 한국 동의비율은 65% 미국 동의비율은 72% 

§ 인터넷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도구 또는 공간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실제 17개

국 국민들에게 인터넷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터넷

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해 인터넷과 자유 확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

해보았다.  

§ 2014년 조사에 참여한 17개국 국민들은 67%의 비율로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매

우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매우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40%로 조사되었다. 17개국 국

민들은 인터넷에 대해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그렇다고 누구

의 눈치도 살필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 17개국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매우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에서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응답비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케냐(78%), 호주(77%), 영국(76%), 인도네시아(73%), 캐나다와 

미국(72%) 순이었다. 케냐와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 호주, 영국,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

게서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반대로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비율(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을 나타낸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 국

민들 가운데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45%였다. 독일과 멕

시코 국민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8%와 35%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응답비율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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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조사결과에서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65%)과 동의하지 않는다

고 답한 비율(29%)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비율 간 차이 42% 포인트와 

비교하여 한국 조사결과에서의 응답비율 간 차이는 36% 포인트로 낮았다.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

에 있어 IT 강국 한국의 위상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다, 17개국 평균 40%

- 중국 역시 동의하지 않는 비율 더 높아

- 한국 동의하지 않는 비율 72%로 불안감 밝혀

§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라는 질문에도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서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의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이지리아 조사

에서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매우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를 합해 모두 71%였다. 인도(67%), 인

도네시아(57%), 케냐(52%)에서도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반대로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서 오히려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프랑스 조사에

서의 응답비율은 76%나 되었으며 스페인,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도 부정적인 비율이 60%대

로 높게 나타났다. 

§ 이들 선진국들에서의 높게 나타난 동의하지 않는다에 대한 높은 응답비율 조사결과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 간 차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 프랑스 조사에서 동의한다(22%)고 답한 

비율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76%) 간의 차이가 54% 포인트에 달했으며 스페인(42% 포인

트), 독일(38% 포인트), 미국과 캐나다(32% 포인트)에서의 응답비율 간 차이 역시 다른 국가들과 비

교하여 그 폭이 컸다.  

§ 중국 조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 국민들은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과 인터넷 공간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소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중

국 조사 결과에서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고 답한 비율은 51%로 조사 참여 17개

국 중 가장 낮았다. 인터넷 공간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45%로 17개국 가운데 중간 순위였다. 

§ 한국 조사 결과 역시 특징적이다. 한국 국민들 가운데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65%가 동

의한다고 답함으로써 17개국 평균 76%와 비슷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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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 비율로 동의한다고 답해 프랑스에 이어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할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해서는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림5] 인터넷을 통한 자유 확장 및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17개국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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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국 조사진행

국가명 표본크기 조사시간 대상 조사방법 조사지역

호주 806 2014. 1. 13 ~ 2. 18 18+ 전화조사 전국

캐나다 1004 2014. 1. 10 ~ 2. 18 18+ 전화조사 전국

중국 1000 2014. 1. 14 ~ 2. 23 18+ 전화조사 도시지역1

프랑스 1004 2014. 1. 20 ~ 2. 3 18+ 전화조사 전국

독일 1004 2014. 1. 21 ~ 2. 17 16-70 전화조사 전국

인도 1160 2014. 2. 10 ~ 22 18+ 대면조사 전국

인도네시아 1000 2014. 2. 4 ~ 27 18+ 대면조사 도시지역2

케냐 1010 2014. 2. 4 ~ 16 18+ 대면조사 도시지역3

멕시코 800 2014. 2. 22 ~ 27 18+ 대면조사 전국

나이지리아 800 2014. 2. 12 ~ 20 18+ 대면조사 전국

파키스탄 2168 2014. 1 27 ~ 2. 15 18+ 대면조사 전국

페루 1008 2014. 2. 5 ~ 12 18-70 대면조사 전국

러시아 1021 2014. 1. 24 ~ 2. 19 18+ 대면조사 전국

한국 1000 2014. 2. 8 ~ 11 19+ 전화조사 전국

스페인 800 2013. 12. 17 ~ 2014. 1. 7 18+ 전화조사 전국

영국 1000 2014. 1. 14 ~ 2. 22 18+ 전화조사 전국

미국 1004 2014. 1. 10 ~ 17 18+ 전화조사 전국

1. 중국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45%를 대표하는 Beijing, Beiliu, Chengdu, Dujiangyan, Fenyang, Fuyang, 

Guangzhou, Hangzhou, Manzhouli, Quanzhou, Qujing, Shanghai, Shenyang, Shuangcheng, Wuhan, Xi'an, 

Xining, and Zhengzhou에서 실시했다.

2. 인도네시아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27%를 대표하는 Bandung, Jakarta, Makassar, Medan, and Surabaya에서 

실시했다. 

3. 케냐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45%를 대표하는 Kakamega, Kisumu, Machakos, Mombasa, Nairobi, Nakuru, and 

Nyeri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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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질문지

M2A. Please consider the following freedoms as they exist in [Country] today. For each, 
please tell me how free you feel. What about the [Statement]. ROTATE

a) Freedom to discuss any issue in public

01 – Totally free
02 – Somewhat free
03 – Not very free
04 – Not at all free
VOLUNTEERED (DO NOT READ)
98 – Depends
99 – DK/NA

b) Freedom to openly practice the religion of your choice
c) Freedom to marry or live with the person of your choosing
d) Freedom from government surveillance or monitoring

M2B.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that : ROTATE

a) The internet gives me greater freedom
b) The internet is a safe place to express my opinions

01 – Strongly agree
02 – Somewhat agree
03 – Somewhat disagree
04 – Strongly disagree
99 – Strongly disagree
VOLUNTEERED (DO NOT READ)
99 – DK/NA

M3Bt. On a scale of 5 to 1, where 5 means “very free” and 1 means “not at all free”, how 
free do you think the press and media is in [Country] to be able to report the news 
accurately, truthfully and without undue bias?

01 – Not at all free
02 
03 
04 
05 – Very free
VOLUNTEERED (DO NOT READ)
98 – Depends
99 – DK/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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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질문지

(⇒ 표본의 50%인 A그룹에게만 조사하시오.) 

M2A. 다음은 오늘날 한국에서 존재하는 자유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a~d 보기의 내용을 넣어)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다, 대체로 

자유롭다, 별로 자유롭지 않다, 또는 전혀 자유롭지 않다로 답하여 주십시오. (☞a~d 
로테이션하시오)

a. 어떤 이슈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유 

01) 완전히 자유롭다

02) 대체로 자유롭다

03) 별로 자유롭지 않다

04) 전혀 자유롭지 않다

98) (☞읽지 마시오) 경우에 따라 다르다/반반이다

99) (☞읽지 마시오) 모름/무응답

b. 선택한 종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

c.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함께 살 수 있는 자유

d. 정부의 감독과 감시로부터의 자유

(⇒ 표본의 50%인 B그룹에게만 조사하시오.) 

M2Bt. 귀하께서는 다음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a~b 로테이션하시오)

a.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01) 매우 동의한다 02) 약간 동의한다

0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0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9) (☞읽지 마시오) 모름/무응답

b.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 안전한 공간이다. 

M3Bt. 귀하께서는 한국의 언론과 미디어가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뉴스든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5는 매우 그렇다로 

하여 1부터 5사이의 숫자로 답하여 주십시오. 
01) 전혀 그렇지 않다

02)

03)

04) 

05) 매우 그렇다

98) (☞읽지 마시오) 경우에 따라 다르다/반반이다. 

99) (☞읽지 마시오) 모름/무응답 

l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

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 내용문의  EAI 김보미 여론분석센터 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spring@eai.or.kr)


